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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주 저는 개척된 지 년 된 한 일본 교회를 다녀왔습니다107 .

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밝게 그리고 즐겁게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4,50 20

여명이 채 안되는 어른들이 모여서 진지하고 또 정중한 자세로 예배를 드렸습니다.

그리고 나서 모두가 점심을 같이 하며 손님으로 간 저를 중심으로 한국의 교회 이야기 자,

신들의 교회가 설립된 경위 등 매우 따뜻하고 친절한 분위기 가운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, .

장로님들이 서너 분이 계시고 젊은 청년은 없었기에 평균연령이 아마도 은 넘지 않을까50

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

한국교회와 같이 사람들이 많아 긴장과 설렘과 분주함 등이 전혀 없는 매우 차분하고 진지

하며 또 서로가 서로를 매우 잘 아는 그런 분위기로서 마치 어느 구역 예배나 순 예배의 은

혜로운 모임에 참석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.

우리는 흔히 일본교회는 딱딱하고 은혜가 없으며 매우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

서둘지 않고 차분하면서도 역사의 무게를 느낄 수 있는 성도들의 교제를 경험하면서 한국의

개 교회들이 년의 역사가 지난 다음에는 어떠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타날까 궁금합니100

다.

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개척된 지 년째입니다17 .

성도들의 수가 만 명이 넘었으며 아마 한국에서 가장 활발한 교회 중에 하나일 것으로 여2

겨집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년 후인 년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를 생각. 100 2100

해 보았습니다.

사람도 바뀌고 사회도 바뀌었을 것이고 나라도 바뀌었을지 모릅니다.

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된 지 천년동안 결코 바뀌거나 없어지지 않은 가장2

핵심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무엇일까요?

베드로가 예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시이다 라고 고백한 마" "

태복음 장 절의 말씀이 아닐까요16 16 ?

예수를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고백 당신은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메시아입, '

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의 값을 당신의 목숨으로 대신 치루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살게.

하신 주님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시오 내 인생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, '

리들.

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교제하며 기도와 찬양과 예배

를 통하여 섬기며 살아가는 예배 공동체 그리 세상으로 보내져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디, , ,

에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빛으로 세상에 구원의 좋은 소식을 펼치는 소금으로 살아,

가는 무리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.

년 된 이 교회는 한 선교사가 이 외진 시골에 복음을 전하여 주므로 죄악과 술과 놀이107

로 가산을 다 탕진해버린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 이분이 나 떨어진 교회로 매주 걸, 20km

어서 출석하다가 자신의 집을 내어 놓아 교회가 개척된 다음 그의 손자 되시는 분이 장로,

님으로 지금 이 교회를 섬기고 계셨습니다.



삼대 째 이어진 신앙은 흔히 우리가 보는 이름뿐인 신자가 아니고 진실과 내용이 있는 온유

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

은혜로 이 위대한 구원을 값없이 거저 얻은 우리 모두가 섬기고 있는 지금의 교회가 년100

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이 지상에 남아 있을까요?

년 후를 염두에 두고 오늘의 우리 교회 모습을 다져나가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 위에 있100

기를 기도합니다.

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온누리칼럼 제공! -⌚ ⌜ ⌟


